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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초등 수학교과서에 내재된 

문제점1)

김진호2)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초등수학교과서가 수학 수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
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
점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였다. 두 
번째, 스토리텔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 다양
한 수학적 지식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 수학적 개념 중심의 
스토리텔링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
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 번째, 내재적 동기유발을 독려하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한다. 일곱 번째, 다양한 출처로부터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 반
영된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스토리텔링, 수업 과정안, 수학적 개념, 내재적 동기

Ⅰ. 들어가면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한 여러 형태의 연구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많은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경험을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Boaler,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박지현, 김윤민, 최승현, 

2014). 이런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원인들 

중 한 원인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학”이 아니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oaler, 2009; Skemp, 1987; Wu, 2014). Wu(2014)는 학생들이 배

우는 수학은 “교과서 학교 수학(Textbook School Mathematic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학

생들이 “교과서 학교 수학”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학”을 학습하는 학습 경험

을 하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학을 배울 수 있음을 연구자

들은 주장한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학”은 무엇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1)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2)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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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전쟁”이

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Latterell, 2004),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하

여 연구자들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용어 즉 “수학전

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수학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 및 그 후로 수시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안에

는 서로 다른 두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진술들이 혼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

어, 교육과정의 인식론을 제공하는 구성주의는 지식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초

등수학과 교육과정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분절된 수학 지식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교과서 역시 제6차 교육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분절된 수학 지식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분절된 수학 지식을 반복연습이 주가 되는 수업 방식으로 학습함으로써 학

생들은 수학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한 

교수 관행들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교육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1992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 된 TIMSS 결과 중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

은 수학 또는 수학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

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학습할 지식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객관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관이 반영된 반면에,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이

끌어낸 원리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인식론을 적용한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과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업 원리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시별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수업은 객관적 인식론을 적용한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업에서는 나타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시별 학습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또 구성주의에 따른 수업 원리를 적용한다(김진호, 김

상미, 2013).

이처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수학교육선진화 방안 중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을 구현하기 위한 한 방

편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 개발진에게 요청하고, 개발진은 이를 수학교과서 개발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물인 초등수학교과서가 과연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초등 수학교과서의 스토리텔링이 갖는 문제점

1. 오직 스토리텔링만을 적용한 단원 개발

1학년 초등수학교과서 및 2학년 초등수학교과서에는 매학기 마다 한 단원씩 스토리텔링 

특화 단원이 있다. 1-2학년군 초등수학교과서 단원들 중 가장 대표적인 특화 단원은 2-1

학기 4단원 ‘길이재기’ 단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과서 개발진 

선정을 위한 공모에 제출된 문서에도 스토리텔링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생활에서 알아보기가 갖는 문제점들을

(김상룡, 2001; 김진호, 2006)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발진은 스토리텔링을 단원 학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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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듯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 된 직 후, 한 소재(예를 들어, 1학년 2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모양’의 경우, 헨젤과 

그레텔 동화의 패러디)를 선택하고, 그 단원에서 학습할 수학 내용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 스토리를 구성하는 단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교과서 개발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이었다. 2011년 연말에 초등수학교과서 공모 결과

가 발표되고, 2012년 3월에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 실험본 초등수학교과서를 개발하

여 실험학교에서 실험 수업을 하고, 3월부터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 실험본 초등수

학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는 일정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단원을 스토리텔링 단원으

로 개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선택한 것이 학년별로 한 단원을 스토리텔

링 단원으로 개발하고 이 단원들을 스토리텔링 특화 단원이라고 한다.

이제 스토리텔링 단원 아니 특화 단원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

록 한다. 첫 번째, 우리나라 수학교육 발달사 또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늘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김진호, 김인경, 2011; 권나영, 2013; Han, Rang, Kim, in 

press), 이즈음에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연구를 실행한 수학교육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있었

는가 하는 점이다. 즉,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자 및 그들의 연구 결과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초등수학교과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점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에 대표적인 논문 검색 엔진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술정보서비스

(RISS)의 상세검색에서 검색어로 “수학, 스토리텔링, 1990- 2011”로 검색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이들 연구자들 중 초등수학교과서 개발진에 참여한 연구자는 단 한 연구

자도 없었다. 개발진이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표 1> 1990년-2011년 사이 스토리텔링 연구 결과물 수

산출물 형태 석사학위논문 국내학술지 논문 단행본

편수 4 4 1

두 번째, 본 절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수학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

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단 한가지의 소재만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 단원내에서

도 여러 가지 소재들을 사용한 수업자료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Ronfeldt, 2003). 대신에, Ronfeldt(2003)는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어느 한 소재만을 다루는 수업자료로는 모든 학생들이 그 자료로부터 학습해야 할 수

학을 학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내용을 다양한 수업자료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수업 자

료로부터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Burns, Wickett, Ohanian(2002)은 

이 수업자료의 선택권도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학을 학습하면서 이들은 다양한 교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즉, 스

토리텔링을 통해서 제시되는 수학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학생들 자

신이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수학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계산

기, 어떤 학생은 셈도움물(counters), 어떤 학생은 그림그리기, 어떤 학생은 수의 추론을 그

들의 자기 자신의 지적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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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모두 같은 자료로 같은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스토리텔링은 적

절한 접근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수학 지식의 통합성(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스토리텔링 수업자료의 개발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생활에서 

알아보기라는 소활동을 도입하였다. 이 활동에 대해서 교육부(2000)는 “~ 수학적인 개념

을 도입하기 위한 소재를 아동들의 생활에서 찾아 줌으로써, 아동들에게 배우는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39쪽)”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에서 알아보기에 대해 여

러 연구자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김상룡, 2001; 김진호, 2006). 이들은 생활에서 알

아보기에 제시된 상황이 실제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

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에서 알아보기에 나온 소재와 본 활동 소재 간의 연결성이 없

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들은 사소한 사항에 대한 지적일 뿐이다. 최근에 

김진호와 김상미(2013)는 생활에서 알아보기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되

는 수학 과제의 분절성, 단편성 등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지적이 

보다 근본적인 학습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수학적 지식은 계통성

과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수학교과서에 

제시된 활동들(생활에서 알아보기 이든지 스토리텔링이든지 어떤 소재로부터 발생한 활동

들이든지 간에)은 수학적 지식들을 분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제시하

는 소재가 단편적인 상황의 제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 알아보기에 비하면, 스토리텔링

은 장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동들을 제시하는 초등수학교과

서에서도 여전히 단편적인 수학 지식을 학습할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양한 수학 지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제시되

어야 한다. 이런 예는 ‘초인종이 자꾸자꾸 울리네’(신형건, 2006)라는 수학 동화를 이용

한 수업에서 볼 수 있다(Burns, Wickett, & Ohanian, 2002). 이 하나의 동화를 토대로 수업

을 진행해 가면서 학생들은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두 자리 수 나누기 한 자

리 수’와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은 학생들 자신들이 스스

로 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리 수 나누기 세 자리 수’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여러 지식

들이 서로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즉 통합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

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동시에 접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연결성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접근

은 분절된 지식들을 다루고 그리고 어느 한 차시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처럼 본 차시에서 다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이 방식

들을 이해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학생들은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지식들이 통합되

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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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 지식 중 계산 중심의 지식이 아닌 개념 중심의 지식이 반영된 

스토리텔링 수업자료의 개발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고 익힐 때, 학생들이 개념 및 절차, 그리고 개념과 개념의 관계와 

개념과 절차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수학교과서는 여전히 수

학적 절차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이부다, 

2010; Kim, 2002; Lee, 2002). 학생들은 대부분의 절차들을 각 절차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

들을 이해함으로써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수학 학습은 개념 그 자체의 학습을 강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함으로써 수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학 학습은 각 수학 개념의 학습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다고 할 수 없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학 학습을 논의할 때 역시 이 점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2013a)는 ‘단원배경 지식’(97-101쪽)에는 그 단원과 관련

된 개념적 지식들에 대한 설명은 하면서도 실상 초등수학교과서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1단원 2차시의 배경 스토리텔링으로 도입한 꼬깨비이야기와 활동 1에는 

세 자리 수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지식인 자릿값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활동 1에서는 ‘99보다 1 큰 수’로 100을 도입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b, 12쪽, [그림 1] 참고). 꼬깨비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100이라는 수에서 탐구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탐구할 수 있는 수업자료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사물들을 관찰한다든지, 또는 이전에 10씩 묶기와 관련짓는 활

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릿값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

다. 2학년 1학기 1단원 2차시 활동은 99보다 1 큰 수로서의 100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들

을 분석한 연구자들은(김진호, 2006; 이수민, 2014) 소재와 활동들간의 연계성이 떨어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 활동들 또한 소재와 

활동간의 연계성이 희박하고, 활동들간의 연계성 또한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즉, 꼬깨비의 

이야기에서는 이미 10개씩 10묶음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활동 1에서 99 보다 1 큰 수를 

탐구하는 것도 상황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즉, 스토리텔링-생각열기-활동 1-약속하기가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그림 1] 99보다 1 큰 수로서의 100

4. 유불여무(有不如無)

OO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교생실습을 다녀 온 후, 한 학생이 본 연구자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교생실습학교 지도교사께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면서 스토리텔링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의 수업 모형을 그대로 적용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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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는 교육부(2014)가 제시한 단원 본문 차시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그림 2] 참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마도 기대한 것은 스토리

텔링을 적용한 수업자료로 실천에 옮기는 수업을 위한 수업모형은 적어도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즉,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기 이전에 활용하던 수업모형과는 다른 형식

을 갖춘 수업모형이었다. [그림 2]는 교사들이 이런 기대는 빗겨가고 있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입단계의 활동인 선수학습 상기 

및 동기유발과 학습목표 확인 대신에 생각열기로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림 2]는 단원의 첫 차시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생각열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원의 후반부 차시들에서도 스토리텔링으로 생각열기를 할 수 있을 여지는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 개념형성수업모형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수학교과서 개발진 또는 스토리 개발진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 

수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4)가 

제시한 수업 모형들은 기존의 수업 모형들에 스토리텔링을 동기유발 정도의 자료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초등수학교과서 개발진은 이 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 모형이라는 고유한 수업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 모

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한 예는 Schiro(2004)에서 그리고 다른 예는 

Ronfeldt(2003)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자료로 수업을 전개해 갈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현

재와 같은 유형의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이 아니라면, 교사들이 수학 교사용 지도서에 제

공한 수업 모형을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림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개념 형성

모형 수업 지도안 (94쪽)

[그림 3]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개념 형성

모형(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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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 방법의 정립의 필요성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스토리텔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스

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 모형 또한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 자료로 수업을 

하면서 기존의 수업 모형 중의 일부 단계에 스토리텔링을 끼워 넣으면서 기존의 수업 모

형에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 모형

은 유불여무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2014)는 개념 형성 수업 모형, 원리 탐구 수업 모형, 

연산 원리 탐구 수업 모형, 계산 방법 탐구 수업 모형을 제시하면서(pp. 94-97) 기존의 수

업 모형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림 3] 참고)의 도입 부분을 생각열기 학습단계로 이름

을 변경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을 실

천하기 위한 실행 지식이 거의 없는 교사들에게는(권오남 외, 2012) 수학 수업에 대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사용 지도서에 안내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 수업 모형을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들은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이 마치 기

존의 수업 모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보조적 요소로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수업 모형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

업을 위한 수업 모형이 별도로 개발되어서 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 외재적 동기 유발 자료로서의 스토리텔링이 아닌 “앎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 자료의 개발

스토리텔링을 수학 교과서에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데 있다. 이전의 초등수학교과서 뿐만 아니

라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현재의 초등수학교과서도 학생들이 수학 지식을 학습하면서 지적 

희열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사용 중인 스토리텔

링을 적용한 초등수학교과서에 대해 교사들과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초등수학교과서에 대

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안병곤, 2014). 그러면서도 안병곤

(2014)은 교사들은 “수학 학습지도에 대한 자신감에서 보통이하로 나타나고 있고(p. 28)” 

학생들은 “수업 중의 발표나 수업태도의 변화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의 이런 반응들이 담고 있는 함의는 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초등수학교과서로 

교사와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스토리텔

링 기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고자 할 때, 스토리텔링으로부터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을 바탕으로 각 학생 또는 모둠이 의미구성을 하

고, 각자가 구성한 의미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학년 1학기 1단

원 2차시 생각열기(교육과학기술부, 2013b)는 학생들이 여타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대상을 이야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생각열기’에 진술되어 있는 문

구 중, “~ 세돌이가 되어 이야기해 봅시다.”는 문구는 주목할 만하다. 스토리텔링을 적

용한 수학 수업 기법 중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법 중의 하나로 학생

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교사가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이다(장유진, 2014; 최혜

경, 2013; Schiro, 2004). 스토리텔링을 듣는 청자가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을 현재성과 현장

성이라고 한다(박만구, 2013). 그런데, 학생들이 세돌이가 된 후 후속 이야기가 부재한 것

은 이 현재성과 현장성이 매우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학 학습을 시도할 때,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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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구체적인 활동, 상황, 구체적인 현상 등

을 조작하는 활동을 하고 이 활동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정신작용을 할 때 앎의 기쁨

을 느낄 수 있다(김진호, 김상미, 2013).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앎을 서로 공유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형성한다. 이 즐거움을 아는 한 학생은 ‘내가 생각을 마칠 

때까지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김진호, 2012). 즉,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를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이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은 저마다의 다른 아이

디어를 구성하고 이 구성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때 학생들은 아이디어 구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구성해 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아이디어를 학습할 것을 목적으로 제시된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지적희열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7.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수업을 위한 수업자료화가 부족한 스토리텔링

교육부(2014)는 “1차시에 제시된 단원 스토리텔링은 전체 단원을 포괄하는 내용일 수 

있으며, 단원에 따라서는 1차시에는 수학적 갈등 상황만 제시하고 이후 차시에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p. 41)”고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이 진술에서 “~ 이후 

차시에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라는 진술이 각 스토리에 반영되었는가

를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5단원 시간과 길

이 단원의 이야기 소재는 ‘동물들의 달리기 대회’이다. 그런데 2차시의 활동 1은 ‘시

계를 관찰하여 1분보다 작은 단위를 알아보시오.’이다. 이 활동이 이 단원의 이야기 소재

인 ‘동물들의 달리기 대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시계를 

관찰하는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정도 아닐까 싶다.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의 경우는 우람이와 외계인 삐루삐루의 이야기이다. 이

후의 차시들도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진술한 교육부(2014)의 안내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통

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란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그야말로 단순한 문제풀

기이다. Hiebert 등(1997)은 학생들이 제시 받는 과제는 문제다운 문제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은 활동 2이다. 활동 2는 ‘~ 여

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활동에 적합한 진술은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하시오.’이다. 활동 2에서 제시한 진술

대로 라면 학생들이 그들 자신이 고안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시

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계산 방법의 선택권을 실제적으로 넘겨주면, 학생들

은 지식의 통합성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다.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제시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토리 전개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학생들

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앞서 예를 든 ‘초인종이 자꾸자꾸 

울리네’라는 수학 동화를 활용하면서 수업을 전개할 때처럼,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학 수업 자료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 수업자료화를 통해서 학생들은 구체적, 정

신적 활동을 해야 하고, 그 활동들을 토대로 각자 생성해 낸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공유

하는 학급활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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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의 출처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 스토리의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서 차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생긴 일’ 또는 ‘놀이 공원에서 생긴 일’

과 같이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밖에서 자주 경험한다고 여겨지는 소재(교육과학

기술부, 2013a; 교육부, 2014), 수학사에 나타나는 수학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재

(박경은, 조호윤, 2013; 권오남 등, 2013; 서보억, 2013; Schiro, 2004),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 스토리를 패러디한 판타지(Schiro, 2004) 등이 수학 학습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스토리 구성을 위한 다양한 소재들 중 학생들이 교내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출

현하는 상황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흥미가 오래 지속된다(Kamii, 1995; 

Ronfeldt, 2003).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학 수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수업 도입부

에서 유발시킨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김진호, 2006). 그 이

유는 학습 동기를 위해 사용한 수업 자료와 본 활동을 위한 수업 활동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야기 자체가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스토리의 소재는 그들의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재이어야 한다. 한 예를 들자면, 학습자

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모둠을 만든다. 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학급의 학

생 수를 2인 모둠, 3인 모둠, 4인 모둠 등으로 모둠을 만들 때 몇 모둠이 생기고 몇 명의 

학생들이 모둠을 만들 수 없는지를 알아보고, 자신들이 한 활동을 토대로 학급토론을 하

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Ⅲ. 마무리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성취도는 높으나 수학적 태도는 좋지 않다. 이런 현상은 괴이

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수학을 잘 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싫

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자신이 잘할 수 있

는 것을 할 때 행복해 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하기를 싫어하는 현

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한 지점 또는 여러 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 수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과 관련된 많은 다른 요소들 또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에 적합한 관

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을 실천에 옮길 때 그 수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을 실천에 옮길 때, 수업 방법적인 측면, 수업 모

형적인 측면, 스토리 그 자체에 대한 측면, 학습자들의 반응의 측면, 교사의 학습자들의 

이해에 대한 이해의 측면 등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한 스토리텔

링을 적용한 수업이라면, 이제는 이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안을 연구자들이 모색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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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Discussion of Problems Inherent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Applying Storytelling

Kim, Jinho3)

Some problems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applying storytelling continue to be 

suggested since implementing it in mathematics instruction. The paper looks into concrete 

problems. First problem is the lack of mathematics education experts studying storytelling 

in the field. Second problem is that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storytelling need to 

be us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struction materials. Third problem is that 

storytelling needs to include integration of various mathematical knowledge. Fourth 

problem is that it is needed to develop making storytelling focused on mathematical 

concepts. Fifth problem is that there is no appropriate lessen plan necessary for 

instruction applying storytelling. Sixth problem is that storytelling inducts intrinsic 

motivation as well as extrinsic motivation. Final problem is the sources of story need to 

be diverse. It is expected that storytelling reflecting those aspects is developed.

Key words: Storytelling, lesson plan, mathematical concept,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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